
반주 봉헌 기도 다음주기도

1부 이윤정 한순희 윤형진 장종혁

2부 조영랑 배영자 김석훈 김석훈

공동기도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

심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아온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다르게 살라고 하셨지만, 세상의 가치와 하늘 가치를 혼합하며

살았습니다. 주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지만,

우리는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주변을 희생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피하려고 모

든 노력을 쏟았습니다. 하나님을 속일수 있을 듯 살아온 우리를 용서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를 위해 하나님을 찾는 삶이 아니라 주를 위

해 내 삶을 드리게 하옵소서. 내안의 소리, 세상의 소리 보다는 주님

의 음성에 순종하는 진실한 믿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일  예  배  순  서

1부: 11:30 AM 인도 : 김석훈 목사
2부:  2:00 PM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4:24

  예배의 부름 ········································· ·················································· 인도자
  Invocation
* 찬송 ···················································· 3장 ·············································· 다같이
  Hymn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Confession
  공동기도문 ··········································· ·················································· 다같이
  Reading pray
  기도 ······················································· ········································ 윤형진 성도
  Prayer
  찬송 및 봉헌 ································· 492장 ············································ 다같이
  Hymn, Offering
  교회소식 ··································································································· 인도자
  Announcement 
  성경봉독 ································ 사무엘상 3: 25 ··································· 인도자
  Scripture 
  특별 찬양 ············································ ·······························································
  Special Music  
  말씀선포 ·········· 신앙인물(5) 기도하다 음성 들은 사무엘 ··· 김석훈 목사
  Preaching 
* 찬송 ······································· 주님과 함께 하는 ·································· 다같이
  Hymn
* 축도 ································································································· 김석훈 목사
  Benediction 

* 표시는 일어섭시다(Please stand up if you are able).

예배위원   

 
                     * 교회학교 교사 - 임미엘(1부)

교  회  소  식 

*   환영 및 인사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   성가대가 준비되기까지 특송을 많이 신청해주세요.
*   예배 후 친교실에서 성도간의 교제가 있습니다.
*   연합예배는 셋째주인 10월 16일에 함께 드립니다.

오 늘 의  말 씀        

사무엘상 3:25

2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 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3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4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5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Samuel 1 3:2-5
2  the LORD hardly ever spoke directly to people, and he did not appear to them in 
dreams very often. But one night, Eli was asleep in his room, 
3  and Samuel was sleeping on a mat near the sacred chest in the LORD's house. 
They had not been asleep very long w) 
4  when the LORD called out Samuel's name.
"Here I am!" Samuel answered. 
5  Then he ran to Eli and said, "Here I am. What do you want?"
"I didn't call you," Eli answered. "Go back to bed." Samuel went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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